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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를 둘러싸고 산업간·지역간 논쟁

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TPP 참가에 의해 큰 피해가 예산되는 농림수산업

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 특히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TPP에 의한 시장개방’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양립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지방에서 고용 감소와 관련산업 쇠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농업관련 법인과 주식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일본농

업법인협회’는 2011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정책

전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현지출장을 실시한다.

2. 출장자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출장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일(수)～4일(금) 2박3일

○ 일본 도쿄

단, 출장비용은 주최기관이 전액 부담

4. 강연개요

○ 주제：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정책 전개

○ 일시：2011년 3월 3일(목) 15：10～16：40(90분)

○ 장소：일본 도쿄 아카사카뷰호텔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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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담자

마츠모토 류헤이(松本 隆平)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경제과 국제교섭관

윤명중 주일한국대사관 농무관

타니구치 노부카즈(谷口 和信) 동경대학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마무라 나라오마(今村 奈良臣) JA총합연구소 소장

후쿠하라 토시히데(福原 俊秀) 　농사조합법인 아그리코 대표

붓타 토시히로(仏田 利弘) 붓타농산 대표

사노 타이조(佐野 泰三) 　카고메주식회사 상무

이토 히데오(伊藤秀雄)　일본농업법인협회 부회장/이즈누마농산 대표

콘노 카즈노리(紺野　和成)　 일본농업법인협회 전무이사

다카하시 가즈다카(橋本 和孝)　 일본농업법인협회 상무이사

키타무라 사토시(北村 聡) 일본농업법인협회 정책과장

아라이 다카시(新井 孝)　 일본농업법인협회 총무과장

출장일정

일자 일정 비고

3월 2일(수)

출국(김포-하네다)

KE2707(09：00～11：05)

15：00～

농림수산성 국제부

마츠모토 류헤이(松本 隆平) 국제교섭관

18：00～

주일한국대사관

윤명중 농무관

[숙소]

아사쿠사뷰호텔

03-3847-1111

3월 3일(목)

10：00～

동경대학

타니구치 노부카즈(谷口 和信) 교수

14：00～

일본농업법인협회 초청강연

“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정책 전개”

상동

3월 4일(금)

10：00～

JA총합연구소

이마무라 나라오마(今村 奈良臣) 소장

귀국(하네다-김포)

KE5710(15：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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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결과

1. 강연요지

□ 한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WTO DDA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FTA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

다. 결과로 FTA 체결면에서 일본을 선행하고 있다. FTA 농업대책에 많은 예

산을 투입하고 있다.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 시장개방에는 빛과 그늘 등 양면성이 있다. 무역창출, 경쟁촉진, 구조조정이

성과이며,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가 그늘이다. 특히 한국에서 산업간 격차와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문제이다.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간의 격차, 도

시농촌간 소득격차, 농가계층간 소득격차 등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이 문제

이다.

□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보자.

○ 합의 또는 발효 중인 국가는 칠레를 비롯하여, EFTA, 싱가포르, 미국,

ASEAN, 인도, EU, 페루 등이다.

○ 교섭 중인 국가는 일본을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

드, GCC, 터키 등이다. 세계 중에 확대되고 있으며, 인접국가와의 FTA, 즉

한·일, 한·중, 한·중·일이 부진한 것이 특징이다.

○ 한·일 FTA는 2005년 협상 중지이후 지난해 실무자급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진전을 보이지 않고, 한·중 FTA는 공동연구 이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일 FTA는 현재 공동연구 중에 있다.

□ FTA에 의한 농업부문 영향은 칠레, 미국, EU 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농업대책은 칠레와 미국과의 대책이 현재 실시 중에 있다. 한·칠레 FTA 농

업대책은 2004～10년간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바 있고, 한·

미 FTA 농업대책은 2008～17년간 20조원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 농업대책의 추진방식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 기본적으로 ‘선 대책·후 개방’의 원칙에서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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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해 최소화, ② 경쟁력 향상, ③ 구조조정과 경영안정 등이 목적이다.

○ 주요대책은 ① 품목별 경쟁력 향상, ② 농업의 체질개선, ③ 단기적인 피해

보전·폐업지원 등이다.

○ 재원은 ‘FTA 기금’이다.

○ 근거법률은 ‘FTA 체결에 의한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이다.

□ 한·칠 농업대책을 보면, 경쟁력향상대책은 어느 정도의 규모확대와 생산성 향

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은 발동요건의 엄격

성이나 폐업지원과 관련하여 보전되지 않았다.

○ 폐업지원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 3품목에 대해 폐

원을 지원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한 효과는 있으나, 폐원 대체작물의 가격하락

을 초래한 면이 있고, 또 폐원대상 품목의 신규진입이 나타나는 등 모럴해저

드도 발생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는 생산감소, 산업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 한·미 FTA 농업대책을 보면, 피해예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

품 등 축산과 사과, 포도, 감귤, 배 등 과수에 집중한다. 발효 15년째 피해예상

액(생산감소액)은 1조 361억원이며, 이 중 축산이 70%를 차지한다.

○ 한·칠레 농업대책은 전액 FTA 기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한·미 농업대책은

FTA기금 비중이 대폭 축소하였다.

□ FTA 농업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점이다.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도시근

로자와 농가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6년이후, 농가소득이 감소

하고 있고, 2009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5% 수준이다.

○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하는 가운데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5분위 소득배율을 보면 1998년 7.2배에서 2008년 11.2배로 확대되고 있다. 저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대책이 과제이다.

○ 생산의 축소이다. 과수의 경우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은 2000년대 중반이

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단지 사과는 1990년대 전반이후 감소하기 시작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약간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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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국가 성장전력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대표

적인 피해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장기

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비용면에서 보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효과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향후 정책의 평가

나 검증이 필요하다.

□ 단기대책인 소득보전이나 폐업지원은 상쇄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정한 대로

실행되지 않는 면이 있다. 단기대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단지 폐업지원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산업축소, 자급률 하락, 대체작물의 가격

하락 등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소득격차 확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원의 제약이 있지만 ‘FTA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FTA에 의한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한 후, 이익을 보는 그룹에서 손실을 입는 그룹으로 소득재분배대책을 검

토해야 한다.

□ 글로벌화의 영향은 수입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한중일 3국은 농산물 수입국이

다. WTO나 FTA가 진전할수록 3국 모두 소득격차 확대, 식량자급률 하락, 농

업축소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3자간의 FTA 교섭시에는 이러한 점

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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